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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법칙 속 말하기의 원리 

 

저는 이번 글말특강을 통해 "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하기"에 대해 배웠습니다. 이 수업에서 가장 인상

깊었던 내용은 바로 인간관계를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에 빗대어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이 부분에

서 나온 주제가 바로 ‘마찰’이었습니다. 자연법칙에서의 마찰은 세상에서 접촉하고 있는 모든 물체에

서는 발생하는 힘입니다. 이러한 마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는 운동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소

모시키며 물질의 표면을 마모시키기도 합니다.  

이러한 마찰은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사회법칙에서도 발견됩니다.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

과 크고 작은 마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운동하는 방향이 모두 같을 수는 없

기에 이러한 마찰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런 마찰은 때로 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

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. 

그렇다면 마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자체로 매끈하고 둥근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

삶에 큰 마찰이 없겠지만,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활유같이 외부적인 

노력을 통해 마찰을 조절해야 합니다. 저는 그것이 바로 ‘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하기’라고 생

각합니다. 밝은 미소와 인사, 그리고 공감하는 말하기 스킬은 그 어떤 표면을 가진 상대여도 충돌을 

기분 좋은 만남으로 바꿔줍니다. 이러한 윤활은 운동 작용을 도와주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 수월

하게 나아가게 합니다. 이것은 얼마든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

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

마찰이 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. 모든 물체에는 마찰이 있고 기차 바퀴의 제동 장치처럼 반드

시 큰 마찰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. 우리의 삶에서도 적절한 마찰이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필

요할 때가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. 적절한 순간 마

찰을 줄이거나 발생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바로 ‘마음을 얻는 말하기’ 이며 이는 단기적인 

관계를 넘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. 

 

이번 수업을 통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. 말하기는 단순히 정

보를 전달하는 도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. 

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의와 친절함을 갖춰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큰 힘을 가

지고 있습니다.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 

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

 


